
  김영찬기자 |   승인 2025.06.12 17:27 |   11면

HOME   뉴스   경제

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, 농번기 양파 수확 일손돕기 구
슬땀

▲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는 지난 11일 본격적인 양파 수확철을 맞아 인력난에 시달리는 지역농가를 돕기

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. /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

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(지사장 이주헌)는 지난 11일 본격적인 양파 수확철을 맞
아 인력난에 시달리는 지역농가를 돕기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일손돕기 활동을

펼쳤다.

이날 일손돕기는 의령군 용덕면 내 한 양파 재배 농가에서 진행됐다, 직원들은 비닐
벗기기, 양파캐기, 수확된 양파를 수레에 담아 운반하기 등 수확 작업 전반에 걸쳐

적극적으로 구슬땀에 흘렸다.

의령지사는 이번 활동을 농촌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

농민 곁에서 함께 땀 흘리며 일손 부족농가에 실질적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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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했으며, 사전 조사를 통해 지원이 시급한 농가를 우선 선정하여 실효성을 높였

다.

이주헌 지사장은 “고령화와 인력난으로 힘겨운 지역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
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”며 “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농촌 현장

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한편,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는 매년 지속적인 농촌 일손돕기, 재해예방, 농업기
반시설 점검 등 현장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실천하며 지역 농촌사회와의 동반성장을

도모하고 있다. 김영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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